
보도시점  배포 즉시 배포 2025. 10. 24.(금)

<보도내용>

□ 2025.10.23.(목). JTBC ｢대왕고래 ‘경제성 없음’에도...탐사 예산 더 늘렸다｣ 
기사에서,

 ㅇ JTBC는 “대왕고래 프로젝트가 ‘경제성 없음’ 평가를 받고 실패로 끝난 

직후인 지난 3월 산업부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에서 1∼2곳을 

시추한다는 계획은 4곳으로, 3D 탐사 구간은 400km2에서 4,000km2로 

열 배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”했다고 하며, “검증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

지적에 산업부는 ‘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일을 받는 절차가 

남아 있다’라고 밝혔다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□ ‘25.3월 개최된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에서 석유공사는 10년간 

총사업비를 4.36억불로 추계하여 사업 추진계획을 제시했으나, 이는 정부

예산 지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, 해당 사업비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

현재 진행중인 투자유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

것이어서, 최종적으로 향후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잠정안입니다. 

 ㅇ 석유공사의 사업계획은 아직 미확정 되었으므로 ’26년에도 시추 계획이 

없으며, 관련 정부 출자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.

□ 산업부는 입찰 참여자와의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

추진 여부를 포함한 향후 사업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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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는 탐사 예산을 더 늘리지 않았고,
현재 시점에는 탐사 계획이 확정된 바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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